
빨간사과
다큐멘터리사진작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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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다에서불어오는바람이차갑다

겨울바다를실감케한다

해변에거대한바위가있다

생김새에따라 코끼리바위라부른다

여기는서해바다고군산도의몽돌해변이다

여름철에는제법인기가있겠지만

지금은텅비어있어물결소리만들려오는숨어있는분위기다

싸늘함이옷깃을더욱여밀게하고

먼곳에혼자떨어져와있는듯한쓸쓸함이밀려들지만

이분위기가싫지않다

아무도없는몽돌밭을서성거린다

그러다가시선이꽂히는것이라도있으면집어도보고.

그러다가뜻밖의것을보았다

그텅빈몽돌들위에놓인빨간사과하나...!

무엇으로설명해야할까

처음에는누군가가제(祭)를지내고난흔적인가했다

그것도아니면갈매기가......

가슴이쿵쿵거렸다

그건내게내린계시였다

내가여기에온다는것은오래전부터정해져있었고,

지금의내마음을들키고만셈이다

세상은찰라이기는하지만

마음은이렇게가없는우주를넘나든다

마음의보석을만나경배하는마음으로

몽돌밭에엎드렸다

수미산에서만난순례자들의오체투지가생각났다


